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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성모음화 현상이 어떠한 분절음적］ 운율적 환경에 
서 주로 실현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혀 선행자음의 분 

절음적 환경, 후행자음의 분절음적 환경, 해당 강세구 
의 음절수, 운율 구조상의 위치 등 모두 네 가지를 변 
수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두 10명의 화자(남5, 여5) 
가 발화한 1140개의 자료에 나타난 행당 모음의 길이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선 
행자음은 ［+기식성］과 ［+지속성］을 가진 환경이, 후행 
자음은 ［-지속성］과 ［+기식성］을 가진 환경이 무성모음 
화가 잘 일어나는 환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음절수의 
증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대체로 
두 번째 강세구의 단어초에 위치하는 경우에 모음의 

길이가 짧거나 무성모음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I . 서론
무성모음화 현상은 아주 다양한 언어에서 나 

타나는 음성적 현상이다. 국어에서도 모음이 수 

의적으로 무성화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양상에 대한 연구가 이미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어 무성모음화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 

음성학적 연구로는 Kim et. al.(1993), Jun & 

Beckman(1993), Jun et. al.(1997), 신지영(2001) 

등을 들 수 있다.

Kim et. al.(1993)에서는 실험자료로서 '치치다, 

시피다, 시키다, 시지다, 시테다, 시칙근, 시직근' 

으로만 한정하였고, Jun & Beckman(1993), Jun 

et. al.(1997)에서는 선행자음으로 평폐쇄음, 유기 

폐쇄음, 경폐쇄음, 평마찰음, 경마찰음의 다섯 범 

주를 대표하는 자음 가운데 하나씩을 선택하고, 

모음으로는 고모음' ［，丁, 一' 중의 흐卜나, 후행자 

음으로는 선행자음에서처럼 다섯 범주를 대표하 

는 자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조합한 25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최근 신지영(2001)에서는, 기존의 연구 

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의존하여 일부 제한된 

환경1) 아래서만 실험하였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 

하고, 대단위 낭독체 발화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출현빈도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 

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환경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여러 환경들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그 결과에 따르면, 무성 

모음으로 실현되는 모음으로는 '一, 丁, 丨 '이외 

에 도 저 모음 ' 卜'가 있으며 , 선 행자음으로는 '入 

从 K 立匕刁 흐 -! 사 이, 후행자음으로는 

'口 Tl-rEK 匸 T 버 。入고: T1UCK 

흐'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후행자음이 무성음이 아닌 

유성음(특히 비음)이 왔을 때에도 무성모음화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지영(2001)은 한국어 무성모음화의 실현 환 

경에 대한 새로운 관찰을 시도하였지만, 그 자료 

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빈도만을 바탕으로 무성 

모음화를 잘 일으키는 환경을 일반화시키는 데 

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분석 대상이 된 자

1) 무성음 사이에 위치한 고모음이 무성음화될 

것이라는 가설에 바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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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분절음적, 운율적 빈도를 고려한 것이 아니 

며, 한 화자의 발화 자료를 바탕£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 

힌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모음이 무성화될 

가능성이 큰 분절음적 운율적 환경이 무엇인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동일한 환경 안에서 하 

나의 변수를 두고 그것만 변화시켜가면서 실험 

하고, 그 실험자료를 분석하여 무성 모음의 실현 

여부 및 그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이 때, 단순히 

완전 무성모음화의 실현 여부만 살피는 것이 아 

니라, 각 형태에 따라 실현되는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추할 것이다. 모 

음이 완전히 무성화되면 그 길이는 Oms가 될 것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음弓 길이가 짧으 

면 짧을수록 무성모음화되기 쉬운 조건으로 간 

주할 것이다.

n. 실험 방법
본고에서는 변수로서 1) 선행지음의 종류, 2) 

후행자음의 종류, 3) 음절수, 4) 운율적 환경의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변수로 설정된 환경을 제외한 모든 음성적 환 

경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험 단어 목 

록을 선정하였다. 모두 유의미한 단어였으며, 

음절수의 변화에 따른 무성모음 실현의 양상을 

보는 실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음절수를 

유지하였다.

실험 단어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실험 단어 목록

1. 선행자음

김이라고, 낌이라고, 키메리도, 디밀어라, 
띰이라고, 팀이라고, 빔이리고, 삠이라고, 
피마자유, 심이라고, 씨무룩을, 짐이라고, 
찜이라고, 침이라고, 힘이라도

2. 후행자음
슴벅거리다, 스며든다고, 스친다고도, 승강 
기라고, 승강기라고, 스님이다고, 스산하다 
고, 스승이라고, 스파이라고, 스적거리다, 
스타라고도, 스커드라고

3. 음절수
스님, 스님이, 스님이라, 스님이라고, 스님이 
라고도, 스님이라고도는

4. 운율적 환경
씊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签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씊이나, 저 씊이나 마 
찬가지로 인연에서 쓰이 기인하기 때문이 
다.

운율 문장을 제외한 각 실험 단어는 /우리는 

 말했습니다./라는 틀문장 안에 위치하게 

하여, 운율적인 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 

록 하였다.

피험자는 20-30대 서울 • 경기 화자 10명(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하였고, 한 사람 당 38개의 

실험 단어를 틀문장에 넣어 3번씩 발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두 1140(10 명의 화자*38 단어 

*3회 반복)개가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운율적 환 

경을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진 1개의 문장 또한 

10명의 화자가 세 번씩 반복하여 발화한 자료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녹음은 방음시설이 된 녹음실에서 이루어졌다. 

마이크는 오스트리아 하먼 (Harman) 사의 C414 

B-ULS 콘덴싱 마이크가 이용되었으며, 일본 타 

악코포레이션사의 타스캄 (TASCAM) 모델명 

DA-20MKD DAT 녹음기가 사용되었다.

m. 실험 결과

in. 1. 선행자음의 종류

표 1은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른 모음의 길이를 

보인 것이다.

표 1. 선행자음에 따른 모음의 길이(단위: ms). 괄호 안 
의 숫자는 각 환경에서 완전 무성음모음으로 실현된 
빈도를 보인 것이다. __________

天 거 立 人 흐

16.9 

(5)

18.7 

(4)

22.7 

(4)

23.3 

(3)

25.5 

(4)

26.8 

(3)

28.4 

(4)

29.3 

(3)

匚 日 从 欢 匸匸 TI

38.3 

(0)

42.8 

(0)

449 

(0)

52.4 

(0)

60.2 

(0)

63.7 

(0)

73.4 

(0)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은 유기음〉평음〉경음의 

순으로 모음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것은 기식의 정도와 모음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폐쇄음 안 

에서도 조음 위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다, 기류 

역학적 조건에 의해 기식성이 더 큰 연구개음이 

그렇지 않은 양순음(日,削,포)보다 더 짧은 모음 

의 길이와 더 높은 무성모음의 실현비율이 보이 

는 것이 매우 홍■미롭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유기음, 평음, 경음 세 경 

우에 있어 모두 연구개음에 비해 양순음 뒤에서 

모음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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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음의 무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1요인이 

'기식성'이라면, 제 2요인으로는 모음에 인접한 

위치에서 분절음이 가지는 '지속성'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파찰음은 앞쪽에서는 [-지속성]을 갖 

지만, 뒤쪽에서 [+지속성]을 가지므로 파찰음이 

선행자음으로 온 경우 모음은 [+지속성]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기식성과 마찰성 

을 함께 가진 /天/는 후행하는 모음을 무성모음 

으로 실현시킬 확률이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 평 

음 중 마찰성을 가진 /人/와 /K/가 여타의 평음 

에 비 하여 후행하는 모음의 길이가 짧고 무성모 

음의 실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지영(2001)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단, 신지영(2001)에서 고빈도를 보였던 

/从/ 후행 환경에서 무성모음이 관찰되지 않는 

점이나 모음의 길이가 길게 관찰되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신지영(2001)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从/ 후행 환경에서의 무성모음화는 대부분 

이 자료가 된 발화 문장의 끝이 대부분 /했습니 

다/라는 어절로 끝난 것과 유관하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모든 조건이 같다면 선 

행 자음이 첫째 기식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둘째 

로 모음에 인접한 곳에서 지속성을 가질수록 후 

행하는 모음이 무성모음으로 실현되거나, 그 길 

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2. 후행자음의 종류

선행자음으로는 /人/를, 모음으로는 /一/를 고정 

시키고 후행자음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후행자 

음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신지영(2001)에서 제시 

한 후행자음의 환경을 보면 그 분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고에서 특히 관 

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후행자음이 비음인 경우 

무성모음의 실현 비율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 

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표 2를 보면, 신지영(2001)에서 논의된 대로 

후행자음은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모음의 길이가 짧게 나타났 

고, 무성모음의 실현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지속성]을 가진 마찰음의 경우는 유성음인 

비음이나 유음보다 상대적으로 모음의 길이가 

길었으며, 무성모음의 실현 비율도 낮게 나타났 

다.

표2. 후행자음에 따른 모음의 길이(단위: ms). 괄호 안 
의 숫자는 각 환경에서 완전 무성음모음으로 실현된 
빈도를 보인 것이다. _______________

玉、 刁 立 口 (종)

0 2.1 3.8 6.7 7.5 8.5

(30) (27) (23) (20) (23) (17)

口 (초) O 1一 e 人나) 人(一)

12.1 15.3 16.8 26.9 32.2 48.0
(10) (12) (9) (1) (8) (1)

그러나 신지영(2001)의 결과와는 달리, 같은 

조건에서 후행하는 자음이 유기음인 경우가 비 

음인 경우보다 모음의 길이가 더 짧게 실현되며 

무성모음의 실현 빈도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파찰음의 행동이 매우 흥미롭다. 파찰음 

이 선행자음의 환경이 되는 경우는 마찰음처럼, 

반면에 후행자음의 환경이 되는 경우는 폐쇄음 

처럼 행동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선행자음의 경우와는 달리, 마찰성을 단서로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은 '入'이 후행할 경우에는 

모음의 길이가 상당히 길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위 실험 결과에 따르면, 후행자음이 음절 

구조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또한 무성모음 

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성에 

위치하느냐 초성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무성모 

음의 실현 비율이나 모음의 평균길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실험자료는 비음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평폐쇄음이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로 인접하는 자음의 영향뿐 아니라 그 

자음과 결합되는 (둘째 음절의 핵인) 모음이 이 

떤 모음인가에 따라서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암 

시해준다. 예를 들어 /스산하다고/와 /스승이라 

고/를 비교해 보면, 후행하는 음절의 모음이 고 

모음인 경우가 저모음인 경우에 비하여 높은 무 

성모음의 실현비율이 관찰된다. 모음의 길이는 

단순한 비교가 될 수 없는데, 이는 모음의 내재 

적 길이가 고모음에 비하여 저모음이 길기 때문 

이다•

이는 고모음을 가지는 첫째 음절에 비해. 더 

큰 공명도를 가지는 저모음이 둘째 음절로 왔을 

때, 앞 음절의 모음이 무성화되기가 더 유리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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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음절수

동일한 강세구에 속한 음절수의 차이가 무성모 

음화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 

한 조건에서 음절수를 2음절에서 7음절로 늘려 

가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선행음은 /人/, 모음은 /으/ 후행자음은 /」/를 

갖는 단어 /스님/에 조사나 지정시를 붙여서 음 

절수를 늘려보았다.

표3. 음절수에 따른 모음의 길이(단위: ms).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환경에서 완전 무성음모음으로 실현된 빈도
를 보인 것이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음절 3 음절 4 음절 5음절 6 음설 7 음절

15.8 16.5 18.2 16.5 12.0 22.8

(12) (10) (11) (9) (13) ⑻

7음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설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지는 않다. 대체로 음절수의 차 

이에 따른 모음의 길이나 무성모음의 실현 빈도 

의 차이가 크게 관찰되지는 않는디，.

강세구를 구성하는 음절수의 증가는 개별 음 

절의 길이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는 참으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음절수의 증가가 무성모음화 실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했으나, 위 결과에서는 

뚜렷한 상관 관계가 보이지 않는匸-. 더군다나 다 

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자별로도 커 

다란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림 L 음절수의 증가에 따른 해당 모음의 길이.

m. 4. 운율적 환경

대체로 발화초, 억양구초, 강세구초에서는 모 

음의 길이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디, 특징적인 점 

이라 한다면 같은 강세구내의 위시라 해도, 그것 

이 첫 번째 강세구 내부인지 두 번째 강세구 내 

부인지의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 

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강시구내의 위치에 

서는 모음의 길이가 상당히 길게 실현되는 반면, 

두 번째 강세구내의 위치에서는 그 길이가 현저 

히 짧아졌으며, 운율적 환경에서는 유일하게 세 

화자의 자료에서 5번의 무성모음의 실현이 관찰 

되었다.

무성모음의 실현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선행 

하는 자음이 경마찰음인 /从/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4.운율적 환경에 따른 모음의 길이(단위: ms). 괄 
호 안의 숫자는 각 환경에서 완전 무성음모음으로 실 
현된 빈도를 보인 것이다.

발화초 억양구초 강세구초
첫번째 
강세구내

두번째 
강세구내

43.4 40.4 43.6 51.8 26.7
1 (0) 1 (0) (0) (0) (5)

IV. 결론
한국어에서 모음이 무성화되는 환경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1) 선행자음의 종류 2) 후행자음 

의 종류 3) 음절수 4) 운율적 환경 이렇게 네 가 

지 변수를 두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행자음은 ［+기식성］과 ［+지속성］을 

가진 환경이, 후행자음은 ［-지속성］과〔+기식성］ 

을 가진 환경이 무성모음화가 잘 일어나는 환경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음절수의 증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대체로 두 번째 강세 

구의 단어초에 위치하는 경우에 모음의 길이가 

짧거나 무성모음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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